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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스웨디시 팝’을 창조한 스웨덴의 음악교육
비영어권에다 인구 소국(906만명)의 한계에도 미국, 세계 3대 대중음악 수출국으로 부상. 
1970년대 아바를 시작으로 ‘스웨디시 팝’ 장르화.
1990년대말 이후에는 프로듀싱 및 작곡분야에서 더 큰 성공. 미국의 ‘올해의 작곡가상’을 5회
나 수상한 맥스 마틴이 스웨덴 출신. 또 앤더스 배기 등 다수의 프로듀서 배출. 보아, 소녀시
대의 노래도 스웨덴 작품들.
스웨덴 특유의 수준 높은 음악교육이 성공요인.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예술교육을 매우 강조.
9년제 초등교육과정의 경우 예술교육의 비중은 영어교육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 예술교육 중
에서도 음악교육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음악이론, 연주, 작곡 분야에서 폭넓게 이뤄져 9년 과정
을 이수하면 간단한 작곡 및 평론이 가능할 정도. 악기교육도 공교육에서 무상으로 제공.

ㅇ 문화예술 가르키는 픽사대학
토이스토리, 카 등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픽사는 모든 작품을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협력시
스템에 의해 제작. 애니메이터와 작가, 아티스트로 구성된 크리에이팁 팀은 집단 창작시스템
의 핵심. 실제 연기능력이 있는 애니메이터를 고용해 생생한 캐릭터를 제작.
사내교육기관인 ‘픽사대학’을 설립하고 글쓰기, 문학, 철학, 즉흥연극 등의 과정을 개설. 현재 
100개가 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주당 4시간의 자유로운 교육시간을 보장

ㅇ 문학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설계
두바이의 CEO로 불리는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은 바다 위에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띄우고 
사막에 실내 스키장을 세우면서 두바이를 중동의 석유수출국이 아닌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로 
탈바꿈시킴
모하메트 국왕은 통찰력과 도전정신을 가진 치밀한 사업가인 동시에 수천편의 작품을 발표한 
시인
도브, 폰즈, 바세린, 립톤, 베르톨리 등을 생산하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는 정기적
으로 시인과 작가를 초청해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극배우가 연출하는 역할극을 통해 직
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점검. 직원들의 창의적 상상력 함양이 목적.


